
추석연휴 건강관리
1. 벌집 조심

  말벌이 달려들 때는 자세를 낮추고 팔을 휘젓지 말고 움직임을 작게 하고 재빨리 그 장소를 빠져 

나갑니다.

① 벌집을 발견하면 함부로 손대지 말고 119에 연락합니다.

② 벌에 쏘였을 때는 재빨리 신용카드 등으로 살살 긁어서 침을 제거합니다.

③ 냉찜질 30분 정도 해주면 통증이 가라앉으며 벌레 물린 곳에 바르는 약을 바를 수 있습니다.

④ 벌에 물린 후 심하게 부어오르거나 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진료를 받아 약을 먹습니다.

⑤ 아나필락시스 쇼크 반응 (후두<목>부종, 기도 좁아지며  숨쉬기 답답, 쉰 목소리, 피부 두드러기, 

가려움증, 홍반, 입술 부종, 혈관 부종, 저혈압, 실신 등)을 보이면 즉시 119를 부르거나 병원을 방문해 

치료받습니다. 

        
2. 식중독의 예방

  추석 연휴 차량으로 이동 할 경우 위생이 불량한 식당에서 만들어진 도시락을 먹거나 김밥 또는 유

부초밥 등을 차량의 공기가 통하지 않는 곳에서 3-4시간 보관하면 식중독의 위험이 있습니다.

반드시 끓인 음식을 섭취하고 김밥, 도시락 등은 제조 후 4시간이 지나기 전에 식사하며, 항상 손을 

깨끗이 씻는 등 개인위생에 주의하도록 합시다.

※ 추석연휴 응급상황 발생 시 병의원 안내 및 응급상담은 국번없이 ‘119’입니다.

 3. 양성 평등한 명절 만들기 (즐거운 한가위 - 가족이 모두 함께 해요!)

 이번 추석 때 우리 자녀들에게 명절 일을 함께하는 양성평등적인 모습을 부모님 및 집안 어른들께서 

몸소 실천하며 보여주십시오. 이를 통해 앞으로 더욱 양성평등한 사회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미래에 대

한 적응력 및 행복한 가정생활 유지 능력을 키우고, 모두가 행복하고 화목한 가족 분위기를 만들 수 있

습니다. 가사일 분담은 명절에는 물론이고, 평소에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. 

가을철 열성 감염병 예방

 가을철 발열성 질환은 주로 9~11월에 발생하여 발열과 두통 등 전신증상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, 사망

에 이를 수 있습니다.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가을철 발열성질환 감염을 예방합시다.

“ 꿈·사랑·만족이 넘치는 행복한 학교”

9월의 보건소식 2022-보건26호

 춘포초등학교  교장실 842-8213.  교무실 842-8211.  행정실 842-8212,  FAX 842-3448  

         특성
종류 감염경로 증 상 발생시기

유행성 출혈열 들쥐, 집쥐 등에 있는 바이러스가 호흡기를 통해 전파 고열,두통, 복통 7월, 10월˜12월

렙토스피라증 감염된 동물(들 고양이, 들쥐)의 소변으로 배출된 균이 
몸에 난 상처를 통해 전염

고열,두통, 근육통,
눈의 충혈 9 ˜ 11월

쯔쯔가무시 관목 숲이나 들쥐에 기생하는 털 진드기의 유충이 사람
을 물어서 전파

진드기에 물린 상처, 
두통, 열, 발진 9 ˜ 11월

http://cafe.daum.net/TAC79/5FWe/391?docid=ual0|5FWe|391|20081203134627&srchid=IIMXzdnX10#ATNBB-20081203-053420_Img_DSC09532.JPG
http://cafe.daum.net/ss9981/72bB/15?docid=1GFXl|72bB|15|20090115191012&srchid=IIMOaMxU10#A12135E03496F0C570B73E9
http://blog.daum.net/bae5411/15789974?srchid=IIMhqAO8100#A1863D5164C42DF601061DF


♠ 가을철 발열성질환 감염예방 요령

- 잔디 위에 옷이나 침구를 말리거나 눕거나 잠을 자지않는다.

- 야외활동 전에 옷이나 몸에 기피제(벌레 쫒는 약)를 뿌린다.

- 가능한 긴 옷을 입어 피부 노출을 줄이고 진드기 등이 기어 들어오지 못하게 바지 끝을 양말 속에  

   넣고 단단히 여민다.

- 작업 후에는 옷에 묻은 먼지를 털고 목욕을 한다.

- 들쥐 등 야생동물의 배설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.                    

귀를 보호합시다!
  

 9월 9일은 우리나라 이비인후과학회가 정한‘귀의 날’입니다. 숫자 9가 귀를 닮아서랍니다. 

 현재 소아의 2~4%가 잘 듣지 못하는 난청 증상을 갖고 있으며, 소음성 난청환자가 크게 늘어나는 추

세라고 합니다. 문제는 소음성 난청의 경우는 근본적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합

니다. 

※ 건강한 귀를 위한 생활 수칙

 ▶ 이어폰으로 큰소리의 음악을 듣는 것 조심. - 이어폰으로 자주 음악을 들으면 난청 위험 

 ▶ 중이염은 완치될 때까지 치료받습니다. - 중이염은 환절기 감기의 합병증으로 주로 발생하는데,   

    완치될 때까지 치료해야합니다.  (임의로 치료중단 시 만성중이염이 될 수 있음)

 ▶ 귀지를 함부로 파지 않습니다. - 귀지는 보호막 역할을 하므로 습관적으로 후비지 않습니다

개인 방역 6대 수칙
➊ 코로나19 예방접종 하기
➋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, 실내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하기
➌ 30초 비누로 손 씻기, 기침은 옷소매에 하기
➍ 1일 3회(회당 10분) 이상 환기, 많은 빈도 접촉 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하기

➎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 하기

➏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,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하기

코로나19 유증상자 발생 시 
▶ (학교) 유증상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(KF80 이상) 후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 조치, 보호자에게 연

락 및 진료·검사 안내

※ 학교에 비축된 키트를 활용하여 검사 안내 등 지원

※ 등교 전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(출근)하지 않고 자가진단앱에 증상여부 입력 및 검사(자가검사, 의료

기관 방문 등)를 실시하도록 안내

▶ (학생·교직원) 유증상자는 신속하게 검사(자가검사, 의료 기관 방문 등) 또는 진료 받고 검사 결과가

‘음성’이면 등교(출근) 가능하나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의료기관 방문 진료· 검사 실시(권고)

※ 자가검사 결과 ‘양성’이면 의료기관, 보건소 등을 방문하여 추가 검사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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춘 포 초 등 학 교 장


